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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드향 재배, 경험에서 데이터로… 생육관리 기준 마련

- 농가 21곳 데이터 분석해 시기별 온도·토양수분 적정 범위 도출 -

- 제주형 스마트제어·통합관리시스템 ‘제빛나’ 11월 말 적용 -

❏ 과실이 갈라지는 ‘열과’ 현상을 줄이기 위한 레드향의 생육

단계별 온도·수분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. 농가의 경험에 의

존하던 재배관리를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

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레드향 재배 농

가에서 축적한 환경·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온도와 수분 관

리 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제주형 스마트제어·통합관리시스

템인 ‘제빛나’에 오는 11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.

❍ 농업기술원은 레드향 재배 농가 21곳에서 시설 안팎의 온도

와 토양수분, 과실 크기와 품질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

수집해 농가별 재배환경과 생육 특성을 분석했다.

❏ 분석 결과, 레드향 재배의 주요 문제인 ‘열과’를 줄이려면 

과실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온도와 수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

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❍ 5~6월 어린 과실이 자라는 시기에는 높은 주간 온도가 과실 

껍질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. 7~9월 과실이 커지는 시기에는 

높은 야간 온도와 불안정한 수분 공급이 열과 발생률과 상대

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.

❍ 특히 열과 발생률이 높은 농가와(평균 37%) 현저히 낮은(10% 

미만) 농가의 환경 관리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, 시설 내 적정 



- 2 -

온도는 5~6월 주간 평균 24~26℃, 7~8월 야간 평균 25~26.4℃

로 분석됐다.

❍ 열매가 맺힌 뒤 과실이 커지는 시기까지 수분을 충분하고 일

정하게 공급해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열과를 

줄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❍ 과실이 익기 전까지 지표면 아래 20㎝ 깊이를 기준으로 토양

수분장력은 0~-20kPa, 토양용적수분함량은 28~33%가 적정 

범위로 분석됐다.

※ 토양수분장력: 토양이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, 절댓값이 클수록 

토양이 건조함

※ 토양용적수분함량: 일정 부피의 토양에 포함된 물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

❏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마련한 온도·수분 관리 기준을 생육관

리모델로 정리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‘제빛

나’ 시스템에 오는 11월 말 적용할 계획이다.

❍ 농업인이 농장의 환경 상태를 ‘제빛나’에서 실시간으로 확

인하고,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자동제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

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.

❍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농가마다 재배환경이 다른 만큼 현

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리 기준이 중요하다”며 

“농업인이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활용하고 재배 판단에 도

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”고 말했

다.


